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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ue to today’s sexual openness, college students may be exposed to frequent sexual relations, which can affect their adulthood
reproductive health, pregnancy, and delive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degree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gender differences. Methods:
A descriptive comparative design was used. A total of 181 college students(92 male and 89 female) were recruite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rch 17 and April 8, 2016 using a convenience sample in a university located in Y city. Results: For male student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For femal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exual attitudes.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hat health care providers can use to increase thei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der specific treatments when caring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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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우리사회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자

유롭고 개방적인 서구의 성문화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구의 자유로운 성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대학

생들에게 개방된 성도덕과 가치관을 갖게 한다. 빠른 경제성장

과 정보화, 산업화는 성문화를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로 인

해 성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며, 혼전 성경험 비율을 증

가시키고 있다[1]. 이러한 개방된 성문화는 잘못된 피임법의 사

용, 혼전 임신으로 인한 낙태와 미혼모의 발생 등의 여러 문제들

을 야기하고 있다[2].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자료에 

의하면 과거 1981년의 초혼연령이 남성은 26.4세, 여성은 23세에

서 2015년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평균 남녀 초혼연령은 

30세를 넘겼다[3]. 이처럼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미혼기간이 길어

지면서 결혼을 성관계의 시작으로 보며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과

거의 사회문화적인 의식이 바뀌고 있다[2]. 이러한 변화된 성문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생은 Erikson의 발달단계에서 볼 때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청년후기에 해

당하며, 신체적인 성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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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4].

대학생 시기는 성충동을 많이 느끼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한 때이며,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위주의 구속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개방된 성문화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아져 성관련 문제들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

다[5].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행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며, 그로 인한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증가로 

인해 생식건강의 고위험집단으로 대학생을 간주하게 만들었다

[6]. 따라서 성인기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의 생식건

강증진행위 정도의 파악이 요구되며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생식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성태도는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이념, 지각과 성향으로 성행

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의미하며[7],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쉽

게 변하지 않으므로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성태도는 개인의 성

인기와 우리사회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이며,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에 성경험이 더 많았다[8, 9]. 성지

식은 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생리 현상 등 건강한 성인으

로서 성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며, 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10].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라면 행위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 있는 의

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

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대학생은 생애주기 과

정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건강증진행

위는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11], 특히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으로 직결되는 생식건강과 관련한 생식건강증진행

위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을 단지 생식기의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12]. 우리나라

에서는 대학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성행위를 시작하고 있어 안전

하지 않은 성생활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올바른 생식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성에 대한 태도와 지식간의 관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과 성행동의 실태와 이들 변수 간의 관

계, 그리고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7, 9, 14], 생식건강증진행위 도구개발을 위한 연구[13]를 제외하

고는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

비한 실정이다[15, 16]. 성태도와 성지식을 변수로 한 생식건강증

진행위와 관련한 연구가 있으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6], 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1, 8, 15, 

17, 18] 남녀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생식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계 연구는 있으나

[15],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와 상관관계

를 파악하여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고, 남녀 대학생의 올바른 생

식건강증진행위를 돕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

진행위 정도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를 파악한다.

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Y시 소재 일개 대학교의 보건실을 방문한 

남녀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Cohen[19]의 검정력 분석방법 

G*Power 3.1을 활용하여 차이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0, 검정력 .90일 때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남녀 

각각 86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92명, 여학생 89명으로 

총 181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기본인적사항과 성관련 특성(이성교제 경험, 성

경험 유무, 성관련 지식획득 경로, 성교육 유무와 부모님의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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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을 포함하고 있다. 

2) 성지식

성지식은 개인이 알아야 할 성과 관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습득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전경숙[21]이 개발한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

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으며, 점

수가 낮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5이었고, 신경림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남녀 대학생의 

신뢰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Cronbach’s α는 .81이었다.

3) 성태도

성태도는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의 태도나 관점 중 

성적 측면과 관련된 성행위나 성심리에 대해 개인의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5]. 본 연구에서는 호선민[5]

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성태도 측정도구를 우근희[9]가 일

부 수정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 성에 대한 

생각(쾌락 유희적 성), 혼전순결 허용성, 성 허용성, 동성애 허용

성, 낙태 허용성 등이 있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매우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성태도의 

점수는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희와 윤우철[20]의 연구에서 성태도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Cronbach’s 

α는 .85, 여학생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4) 생식건강증진행위

세계보건기구[12]는 생식건강을 사람들이 책임감 있고 만족하

며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언제, 얼마나 자주 이러한 것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유와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김묘성과 어용숙[15]은 생식건강증

진행위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향유하며 자녀출산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 생식과 관련된 건강 뿐 아

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을 포함한 상태인 총체적 

건강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호윤 등 [13]이 대학

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남학생은 16문항으로 하위요인에 안전 성행위, 성행위 책임

감, 생식기 건강관리, 성병예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학생은 18

문항으로 하위요인에 남학생 문항에 생식기 위생관리 문항이 추

가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

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는 남학생 도구가 .89, 여학생 도구는 .88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남학생 도구가 Cronbach’s α는 .86, 여학생 도구

는 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Y시의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1041495-201601- 

HR-01-01)을 받은 후 자료수집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학 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 중 연구를 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

의한 대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1부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

계 분석하였다.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를 사용하였다.

2)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수,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사용하였다.

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와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사용

하였다.

4)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 92명과 여학생 89명이었고, 남학생

의 평균연령은 21.5세, 여학생 19.6세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

균연령은 유의하게 높았다(t=7.05, p<.001). 남학생은 3학년과 4학

년이 각각 3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1학년이 37명

(2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 남녀 차이를 보였다(X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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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거주형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남학생이 52명

(28.7%), 여학생이 71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15.75, p<.001). 대상자의 월 평균 용돈과 종교의 

남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 46명(50.0%), 여학생 15명(16.9%)

으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22.22, p<.001). 부모님

의 성태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개방적인 

경우는 남학생 16명(17.4%), 폐쇄적인 경우는 여학생 37명(41.6%)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X2=20.70, p<.001). 성관련 지식획득 경로는 성교육프로그램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은 현재 없음이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높았고, 성교육은 대부분의 학생이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Table 1).  

2.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성지식 정도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0.63점, 여학생 0.69점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41, p<.017). 성태도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3.05점, 여학생 2.84

점으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t=3.62, p<.001). 생식건강증진행

위 평균점수는 남학생 3.40점, 여학생 3.4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정도의 차이는 남학

생의 경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학년

에 따른 성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99, p=.010). 3학년

(M=.80)은 1학년(M=.66)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남학생의 

Variable Category
Male (n=92) Female (n=89)

X2/t (p)
n (%) n (%)

Age (yr) M (SD) 21.5 (2.15) 19.6 (1.45) 7.05 (<.001)

Grade 1
2
3
4

14 (7.7)
18 (9.9)

30 (16.6)
30 (16.6)

37 (20.4)
20 (11.0)
17 (9.4)
15 (8.3)

19.03 (<.001)

Religion Protestantism
Catholicism
Buddhism

None

18 (9.9)
 9 (5.0)
 8 (4.4)
57 (31.5)

20 (11.0)
 9 (5.0)
 9 (5.0)
51 (28.2)

0.45 (.930)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tents
Dormitory

Boarding with cooking

 5 (2.8)
52 (28.7)
35 (19.3)

 7 (3.9)
71 (39.2)
 1 (6.1)

15.75 (<.001)

Monthly money for 
personal use
(×10,000won)

<10
10∼20
20∼30
30∼40

>40

15 (16.3)
22 (23.9)
28 (30.4)
17 (18.5)
10 (10.9)

13 (14.6)
23 (25.8)
26 (29.2)
23 (25.8)
 4 (4.5)

3.66 (.454)

Experience of dating Yes
Yes, but not currently

No

24 (26.1)
48 (52.2)
20 (21.7)

34 (38.2)
40 (44.9)
15 (16.9)

 3.12 (.210)

Sexual experience Yes
No

46 (50.0)
46 (50.0)

15 (16.9)
74 (83.1)

22.22 (<.001)

Information source Family
Friends

Education program
Media

 2 (2.2)
28 (30.4)
42 (45.7)
20 (21.7)

 1 (1.1)
20 (22.5)
56 (62.9)
12 (13.5)

 5.52 (.132)

Sexual education 
experience

Yes
No

91 (98.9)
 1 (1.1)

88 (98.9)
 1 (1.1)

0.01 (.981)

Parents’ attitude on sex Open minded
Neutral

Conservative

16 (17.4)
63 (68.5)
13 (14.1)

 4 (4.5)
48 (53.9)
37 (41.6)

20.70 (<.001)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N=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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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부모님의 성태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F=8.92, p<.001). 부모

님의 성태도가 개방적(M=3.40)인 경우가 보통(M=2.99)과 폐쇄적

(M=2.92)인 경우보다 남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높게 나와 개방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종교에 따라서 성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32, p<.001). 개신교(M=2.53)가 불교

(M=2.99)와 무교(M=2.91)에 비해 성태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의 차이는 남학생

의 경우에 성관련 지식획득 경로에 따라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83, p=.012). 대중매체(M=3.22)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프로그램(M=3.50)으로 성지식을 획득

한 경우에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

우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89, p=.003). 사후검정에

서 1학년(M=3.58)이 4학년(M=3.16)에 비해 생식건강증진행위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경우(M=3.16)에 비해 성

경험이 없는 경우(M=3.45)가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t=-2.72, p=.008)(Table 3).

4.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

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식건강

증진행위와 성태도(r=-.22, p=.042)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지식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여 남녀 대학생의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학생 21.5세, 여학생 19.6세이

었으며,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 50%, 여학생 16.9%로 남녀

의 차이가 있었다.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신경림 등

[23]의 연구와 이규영과 심인옥[17]의 연구, 김묘성과 어용숙[15]

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님의 성태도는 남학생의 부모님이 좀 더 개방적이고 

여학생의 부모님이 좀 더 폐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효윤

[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가부장제도의 영향으로 성 

허용성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성의 

이중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5]. 본 연구에

서 성관련 지식 획득경로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학교에서의 성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규영과 심인옥[17]의 연

구에서 남학생은 친구나 선배로부터, 여학생은 학교교육이 가장 

많았고, 이현숙 등[14]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남학생은 인터

넷과 친구나 선배, 여학생은 학교교육과 친구나 선배로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는 본 연구결과와 일부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남녀 대학생 각각 98.9%로 나타

나 하주영과 김건희[26]의 여학생 대상 연구의 97.7%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

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며 성지식 획득 경로가 학교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답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경험과 부모의 성태도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있고 대

부분 남녀 대학생이 성교육을 받았고. 성교육을 통해 성지식을 

얻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과 남녀 성별을 고려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학교 

성교육은 금욕이나 순결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건강한 성

을 관리하는 방법과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기술을 교육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14], 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위한 효과적 성교

육에 관한 추후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성지식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

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효윤[2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

사하게 성지식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10, 

18, 22]. 성별에 따라 성지식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여학생은 임신

이나 피임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성

Variable
Male (n=92) Female (n=89) Possible 

range
t (p)

M±SD Min-Max M±SD Min-Max

Sexual knowledge 0.63±.18 0.18-1.00 0.69±.16 0.27-1.00 0-1 -2.41 (.017)

Sexual attitudes 3.05±.40 2.06-4.09 2.84±.40 1.83-3.60 1-5  3.62 (<.00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3.40±.35 2.63-4.00 3.41±.41 2.33-4.00 1-4 -0.18 (.858)

Table 2.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N=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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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습득한 결과로 파악된다[10].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은만 

등[8]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했다[7, 9, 18].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요구 권리나 자유로운 성행위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

다고 하였다[17]. 본 연구에서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남학

생과 여학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조호윤[13]의 연구에서도 남녀의 평균이 차이

가 없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성지식 정도는 

여학생보다 낮고, 성태도는 여학생보다 개방적이므로 여학생보

다 남학생에게 더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식건

강증진행위 정도는 남녀 대학생의 점수는 유사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성경험이 많고, 남녀의 생식기 

구조가 다르므로 남학생은 콘돔 사용 등 안전 성행위와 피임 등 

성행위 책임감 교육, 여학생은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되는 생식

건강을 위하여 생식기 위생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등 남녀의 

차이를 둔 성교육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가 보통 또는 폐쇄적인 경우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효윤[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개신교가 불교 또는 무교 집단보다 보수적인 

성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하주영과 김건희[26]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여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1학년보다 3학년이 통계적

으로 높았다. 홍정민과 황은희[27]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성지식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성교제 경험, 성교육 경험 

등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추후에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남학생의 경우 대중매체보다 

성교육프로그램으로 성관련 지식을 얻은 경우가 생식건강증진

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매체보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지식의 전달이 올바르고 정확하였음을 보여

준다.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이 4학년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았고, 성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생식건강

증진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경험이 있는 경

우는 실제 자신의 경험이 반영되었고 성경험이 없는 경우는 앞

으로 행위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것이므로 성경험이 있는 경우

에서 실제 생식건강증진행위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학생은 

대중매체보다 성교육프로그램으로 성관련 지식을 얻은 경우이

고, 여학생은 1학년과 성경험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신입생 시기에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성경험으로 발생 가능

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 관련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태도와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생식행위와 성지식과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지식, 성태도 간의 상관

관계가 없었다.

김혜영과 이은주[16]의 여대생 대상 연구에서 성지식과 생식

건강증진행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성태도는 성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성지식과 성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야기[18]와 홍정

민과 황은희[27]의 연구에서는 성태도와 성지식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했다. 김묘성과 어용숙

[15]의 연구에서는 생식건강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허명행 등

[28]의 연구에서 피임지식과 태도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피임에 대한 지식은 피임을 하고자 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라

고 지적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9, 17].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지식, 성태도의 상관관계를 일괄적으

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식건강은 

발생학적인 구조와 기능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Variable

 Male (n=92) Female (n=89)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exual knowledge 1  1

Sexual attitude .14 1 .02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15 -.02 1 -.01 -.22* 1

*p<.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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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과 관련된 추후 연구 및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남

녀 개별적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

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모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태도가 지식보다는 행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13],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성에 대한 긍정적 태

도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태도는 성지식보다 자신의 가

치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

강증진행위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

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로 Y시 소재 

일개 대학교 남녀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남학생 92명, 여학생 

89명으로 총 1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어

려울지라도 특히 여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는 성지식보다 

성태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활

용할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청년기인 대학생의 생식건강과 관련한 문

제해결의 간호중재에 필요한 교육과정개발 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확대시켜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

행위 정도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와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

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

요하며, 대학생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할 경우 성

별의 차이를 고려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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